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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취지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다.

신청의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16조의 2

신청하는 이유 :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들

신청인 진보신당은 헌법 제8조와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입니다.  신청인 황인식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파주한우협회 회장)입니다.  신청인 김정신은 축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아들 셋을 군에 입대시켜야 하는 어머니)입니다. 

2. 신청의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16조의 2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의 수입, 판매,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에는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식품 등이 가공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가 있다고 판명되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가공된 소와 이를 함유하는 식품등은 심각한 위해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의 수입, 판매, 운반, 진열을 즉시 금지해야 합니다.

3. 소해면상뇌증(일병 ‘광우병’)과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명 ‘인간 광우병’)

1.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광우병) 
 
소해면상뇌증(BSE)은 소에게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입니다.  소가 이 병에 걸리면 4년에서 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뇌와 중추신경조직이 스폰지처럼 파괴되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몇 주에서 몇 달만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고 전신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100% 폐사하게 됩니다.  이 병이 맨 처음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와 무엇이 이 병을 걸리게 하고 전염시키는 병원체(BSE Agent)인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변형 프리온(prion) 단백질’이 병원체이며, 소해면상뇌증이나 그와 유사한 병(스크래피 등)에 감염된 소나 양, 사슴 등 되새김 동물의 뼈나 살을 골육분 사료로 소에게 주는 경우, 그 안에 포함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통해서 다른 소에게 전염된다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한편 사람에게 발병하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은 소해면상뇌증의 병원체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역시 100%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10년여의 잠복기를 거쳐 소해면상뇌증과 같이 뇌가 스폰지 모양으로 변하고 기능을 상실하며,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고, 전신마비의 증상을 보이다 100% 사망합니다.  이 병은 증상이 소해면상뇌증과 유사하고, 소해면상뇌증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시기와 겹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사람이 소해면상뇌증에 걸린 쇠고기를 먹거나 소해면상뇌증의 병원체가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노출될 경우, 변형 크로이펠츠-야콥병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해면상뇌증은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처럼 가축에게만 병을 옮기는 전염병이 아니고,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질병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체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 중의 하나인 쇠고기에 함유되어 있어서 유통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4년 ~ 10년 정도나 되는데 잠복기 중에는 이를 진단하는 방법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병의 원인과 전염경로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는 등 위험에 대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소해면상뇌증과 변형 크로이펠츠-야콥병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수역사무국(OIE),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은 소해면상뇌증과 변형 크로이펠츠-야콥병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i) 되새김 동물의 단백질을 되새김 동물의 사료로 주지 않는 등의 사료금지 조치(feed ban), (ii)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나 유사한 병에 걸린 되새김 동물이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예찰 활동, (iii) 소해면상뇌증의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위험물질이 식품이나 사료, 화장품, 비료, 의약품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특정위험물질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의 소해면상뇌증 발생 사례

1. 미국의 소해면상뇌증 발생 사례

미국에서는 2003년 이후 3건의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이 보고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2003년 12월에 워싱턴주에서 진단되었습니다.  이 소는 송아지를 낳는데 어려움을 겪고, 기립을 못하여 도살장에 보내졌는데(downer), 수의사의 검진 결과 BSE에 감염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소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두번째는 2005년 6월에 텍사스주에서 발병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번째는 2006년 11월에 밝혀진 것입니다.  

2. 미국의 소해면상뇌증 위험 통제 수준

미국의 전체 사육 소는 2008년 1월 현재 9,67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2007년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소해면상뇌증 통제위험국으로 분류되었는데,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도 드러나듯이 미국내의 소해면상뇌증 위험 통제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국제수역사무국의 소해면상뇌증 통제위험국 판정

국제수역사무국은 미국을 광우병 통제위험국으로 분류하였는데, (i) 감염여부의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점, (ii) 연령과 원산지 추적을 하지 않는 점, (iii) 국제수역사무국의 등급은 쇠고기 사육두수가 많은 나라에 무조건 유리한 점에 비춰 분류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대로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전 월령의 쇠고기의 편도와 회장원외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 눈, 척주를 식품 또는 사료, 비료, 화장품 등으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국민건강상 위해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1. 5. 25. 고시

농림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부 고시 제2006-15호, 2006년 3월 6일)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수출국인 미국의 위생상황과 위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할 수 있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특정 위험 물질 제외

	전 월령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



② 월령의 표시 : 검역서에는 월령의 표시가 되지 않음.  수입위생조건 시행 후 첫 180일 동안은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시에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했음을 표시.  그 후로는 협의.(고시 부칙 4조)

2. 고시는 수입해서는 안되는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 ‘SRM’)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습니다

(1)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도 좁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동물위생규정(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서 소해면상뇌증 통제위험국(controlled risk)(2.3.13.4)으로부터 교역해서는 안되는 특정위험물질(SRM)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시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연령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고시(한미쇠고기협상)

	전 월령
	편도(tonsils), 회장 원외부(distal ileum)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도축당시 30개월령 이상
	뇌(brains), 눈(eyes), 척수(spinal cord), 두개골(skull), 척주(vertebral column)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


즉,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조차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여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부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유럽연합의 기준보다도 좁습니다

2008년 4월 22일 유럽연합은 기존의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를 좁히는 내용의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C 999/2001)의 개정(Commission Regulation EC 357/2008)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의 특정위험물질(SRM)은 좁아진 규정의 범위보다도 더 좁습니다.

	연령
	유럽연합 기준
	고시(한미쇠고기협상)

	전 월령
	편도(tonsils),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곱창 전체, 장간막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도축당시 12개월령 이상
	뇌(brains), 눈(eyes), 척수(spinal cord), 두개골(skull),
	

	도축당시 30개월령 이상
	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


(3) 일본의 경우

한편 일본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도축 당시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3. 선진회수육(기계로 회수하는 고기; 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
고시는 선진회수육의 경우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것만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선진회수육은 뼈에 붙어 있던 살코기를 강한 수압을 동반한 기계로 분리해 내기 때문에 뼛조각이나 신경 조직이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뼈 등에 있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모든 소에 대하여 뇌나 척수나 등배신경절, 삼차신경절의 선진회수육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고시의 경우는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이면 위의 경우를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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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쇠고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성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시급히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수입 금지를 신청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16조의 2 제2항)


� 세계보건기구 소해면상뇌증(BSE) 정보, 유럽연합의 식품안전국의 소해면상뇌증(BSE) 정보 등 참조.


� 이것은 표본조사에 의한 것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8. 2. 1. 발표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Agricultural Statistics Board,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통계자료





� 2005년의 미국의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감사에서도 미국의 소해면상뇌증 대처 노력은 FDA의 사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HYPERLINK "http://www.consumersunion.org/campaigns//notinmyfood/002064indiv.html" ��http://www.consumersunion.org/campaigns//notinmyfood/002064indiv.html�





�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고시 부칙 2조에 따라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





�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57/2008 of 22 April 2008 amending Annex V to Regulation (EC) No 99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rules for the prevention, control and eradication of certain transmissible pongiform encephalopathies








